
      엄마가 들려주시던
              내 고향 속담(1)

 요즘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속담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 삶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나 어

떠한 가치에 대한 견해를, 간결하고도 형상적인 언어 형식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상황에 맞는 속담을 인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 전달이 분

명해집니다. 

선생님의 어머니는 대화 중에 수시로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이웃 사람들과도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방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는 속담의 뜻을 대충 미루어 대강의 뜻을 알긴 했으나 

본질적인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속담의 본

질적인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즐겨 쓰셨던 방언 속담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하는 방언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속담집에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실려 있지 않은 것도 있음을 밝힙니다.

♠석새비 씨도 안 드는 소리한다.

 선생님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속담입니다. 지금도 이 속담을 떠올리면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납니다.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장에 가시면 옷 하나 사오시라

고 어머니를 조른 적이 있습니다. 

“옴마 이번 고성 자아 가면 내 옷 하나 사온나”

“참 석새비 씨도 안 드는 소리 하고 있네. 니 입고 있는 옷이 말짱한데 무신 옷을 새로 

사오란 말고? 

“빨리 니 바아(방에) 가서 책이나 디다보고(들여다보고) 공부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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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시면서 나를 내방으로 쫓으셨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실없는 소리와 쓸데없

는 소리로 들리셨던 모양입니다. 위 속담에 석새비가 나오는데 표준어로는 ‘석새베’

이며 통영과 거제에서는 ‘석새미’라고 합니다. 베를 짤 때 날실 80올이 한 새가 되므

로(지역에 따라 40올이 한 새로 치기도 함.) 석새베는 날실 240올로 짠 베를 말합니다. 

그보다 더 품질이 좋은 베는 날실의 올수가 많이 들어간 넉새베(날실 320올로 짠 베), 

닷새베(날실 400올로 짠 베), 엿새베, 열새베 등이 있는데 석새베보다는 넉새베가 더 

곱고 넉새베보다는 닷새베가 더 곱고 품질이 좋습니다. 열새베도 있는데 베 중에서는 

가장 곱고 값이 비쌉니다. 베 중에서 가장 엉성하고 성기게 짠 베가 석새베이므로 ‘석

새비’는 ‘가치 없는 말’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씨도 안 드는’ 이란 의

미는 베를 짜게 되면 씨실을 넣어야만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베를 짤 수가 없습

니다. 석새베는 엉성하게 짜기 때문에 씨가 잘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씨가 

안 든다고 했으니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 하지 마라는 의

미, 즉 쓸데없는 소리한다란 의미를 가진 속담이 바로 ‘석새비 씨도 안 드는 소리한

다.’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이와 아주 유사하게 ‘석새베에 씨도 안 든다’라는 

속담이 실려 있고 ‘일솜씨가 매우 거칠고 엉성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속담이나 고성의 속담이나 본질적으로 똑 같은 속담인데 국어

사전은 전혀 엉뚱하게 잘못 풀이해 놓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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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새비’는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속담을 조사해 봅시다.

1

2

3

 '엄마가 들려주시던 내 고향 속담 1’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부모님께‘석새비 씨도 안 드는 소리’를 한 경험을 적어 봅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방언을 조사해 봅시다.


